
황종구의 부친 황인춘(1894~1950)은 1937년 고려청자연구소(高麗靑瓷硏究所)를 설립, 

전통도자기 제작기법을 연구하고 개량하면서 고려청자 재현 작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청자 제작기술을 전수 받은 황종구는 청자의 태토, 유약, 형태, 

문양 등 고려시대 청자와 비교하여 손색없을 정도의 재현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도예교육을 시작하여 후진양성에 

힘쓰는 것은 물론 도예 연구소를 설립, 청자의 전통적인 형태와 문양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상감청자 등을 제작하면서, 생활 속에서 전통도자의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에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신념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작업들은 고려청자 제작과정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종구의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후 황폐화된 도예계에 

전통도자의 뿌리를 다시 찾고 계승시키는 한편 현대도자예술로 이끌어 주었던 

작가의 노력과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에서는 두 번째 소장기획전으로 <권순형, 도자기 위로 번진 풍경>을 

기획하였습니다. 한국 현대도예 1세대 작가인 권순형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후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도예교육을 시작하였는데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의 완성된 

도자역사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대도예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한국현대도예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형태적으로는 물레 성형에 의한 항아리와 판 성형의 기하학적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기면위에 미국유학시절부터 시작된 많은 양의 유약실험에 의해 개발 된 

색유와 결정유를 담금 기법이나 이중시유 기법으로 시유하여, 소성 후에 나타나는 

추상적 표면효과를‘현대성’이라는 현대도예의 과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의 무게를 짊어진 현대도예 1세대의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혜화동 성당 등의 도자벽화 작업은 도자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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